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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와 혁신개혁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혁은 정부도 민간기업도 아닌, 시민의 장(場)으로서의 “공공(公共)”의 창설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있다. 즉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부의 역할을 축으로 근본적으로 재편성 하는 것이 국가별 혁신 개혁이 될 것이다.
<분권, 참여, 연대에 의한 현대 민주주의의 재생> 
타인에 대한 동질감이 결여되고, 사회에 대한 적의감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개별화된 형태로 표류하고 있는 시민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그 자체가 연대, 신뢰, 상호부조를 통해서 사회적 인간의 재생산 및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대와 공동체의 확산은 국가 주요 과제여야만 한다. 
<한국에서의 지역민주주의의 가능성>
지역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과 참여 그리고 연대가 보장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공론장 형태의 공간적 개념의 지역을 양 축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사회  현황과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역민주주의 과제 : 정치참여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신뢰 회복과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제고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정치참여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과 행위가 일종의 정치참여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정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하나의 장(場)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민주주의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민주주의 과제 :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중요성>
시민이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정책의 파급 범위가 닿는 공간적 배경의 효과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시민 각자가 살고 있는 자신들 지역의 문제 해결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데 지역민주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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